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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60호  
	
 금감원 ‘보험민원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
 ‘보험민원 내려면 공인인증 거쳐라!’
정신나간 생명보험협회 
- 공인인증 등 접수절차 까다롭게 해 보험민원 건수 줄이려 꼼수 피워…
- 금감원은 ‘로그인’ 없애라고 주문하고, 생보협회는 ‘공인인증’ 거쳐야!
 



□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의 보험민원감축 주문에 대해 보험업계가 ‘불완전 판매 감축’이나 ‘보험설계사 교육 강화’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블랙컨슈머와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리더니, 

이번에는 생명보험협회가 민원 제기를 어렵게 막아 민원건수를 줄이려 ‘공인인증서를 거친 것’ 만 인정해 달라고 금감원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소비자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신나간 발상’ 이라고 밝혔음.

□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보험 민원 감축을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면서,보험사들은 정확한 보험금 산정, 보험모집 개선 등 올바른 대책 보다는 ‘ 보험은 특성상 원래 그렇다’, ‘보험사기가 는다’, ‘블랙컨슈머가 많다’는 등 보험민원이 많은 이유를 소비자에게 돌려왔음.

이에 더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인터넷 민원 제기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의 본인확인을 거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에 직접 접수된 민원에 대해 1차적으로 각 사에 자율조정기능을 부여하고, 보험설계사가 제기하는 민원은 보험민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음.


□ 반면, 금감원은 오히려  '로그인'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고치라고 주문하고 있음. 소비자가 금융 민원을 신청할 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음[image: 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asiae/2011112306335335981/asiae.co.kr/0/0]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한 A보험사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 민원 중 862건(2.9%)만이 인터넷으로 접수된 반면,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지 않은 한 B은행은 전체 민원의 56%(470건)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되어 ‘로그인’이 민원제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가를 알 수 있음. 이를 보면 민원접수 창구인 입구를 틀어 막는 ‘공인인증’은 정말로 확실하게 감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됨 것임.

□ 이는 보험민원발생의 원인을 보험상품, 판매, 지급시스템의 정비나 보험설계사 교육강화 등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어렵게 하여 입구를 막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업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책임.

□ 금소연 이기욱 금융국장은 금감원의 보험민원 감축 방안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보험업계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민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구태에 빠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금감원의 민원감축은 업계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도 중복민원과 블랙컨슈머 민원은 민원건수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이를 핑계로 민원이 증가한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음.

1. [bookmark: _GoBack]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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